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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제품을 오래 사용한다는 것은 특정 자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를 
최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순환 경제(Circular 
Economy)에서도 제품의 전반적인 사용기간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기
존 제품의 수리·재사용·공유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연구는 제품의 
사용기간을 늘리기 위한 수리·재사용 등의 방법이 개발도상국에서는 이
미 일반화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이를 분석하고 순환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함의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하여 수행되었다.
개발도상국의 전자제품 보유기간 결정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텔레비
전·냉장고·컴퓨터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추정하였다. 연구 자
료로는 세계은행에서 제공하는 불가리아, 알바니아, 파나마, 나이지리아
의 총 1만 3천여 가구에 대한 가계생활수준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였
다. 모형 추정 결과, 국가 수준의 사회주의 경험이 전자제품의 보유기간
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사회주의 체제의 경험은 
국가의 경제 수준보다도 전자제품의 보유기간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수준에서는 거주 지역, 나이, 재판매 의사액, 교
육 변수가 보유기간에 일관성 있고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
었다. 특히, 선행연구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교육 수준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사회·경제 환경이 불안정한 개발도상국에
서 교육이 안정적인 소비 성향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사
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는 개발도상국이라는 구분으로 전자제품의 오랜 보유 행태를 
설명하던 기존의 견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개발도상국이 대
표하는 낮은 경제 수준보다는 사회주의 체제 경험과 같은 사회·문화적
인 특성이 전자제품의 오랜 사용기간을 설명하는 더 좋은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사회주의 체제가 끝난 지금도 당시 형성된 소비 행
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지금의 선진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는 의사소통의 수단이며 개인의 정
체성을 결정하기도 한다. 기존 사회의 소비 문화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
이는 사회주의가 아직까지 그들의 소비 행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처
럼 순환 경제로의 이행에도 기존의 소비 문화가 커다란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순환 경제, 전자제품, 사용기간, 개발도상국, 사회주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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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최근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전자제품이 일상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늘고 있다. 그 동안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
는 데 주로 사용되어오던 전자제품이 이제는 개인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의사소통을 매개하는 도구로 그 역할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 쓰임
이 다양해짐에 따라 전자제품의 소비 행태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오래되거나 고장 등의 이유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에만 버려지던 전
자제품이 이제는 단순히 소비자의 취향이나 유행에 따라 쉽게 교체되는 
물건이  된 것이다. 
전자제품의 사용 증가와 소비 문화의 변화는 폐기물 발생과도 상당히 
관련되어 있다. 소비량 자체가 늘어났을 뿐 아니라 그 교체 속도도 빨라
진 결과, 90년대 들어 전자폐기물(Waste of Electronic and Electric 
Equipment, WEEE) 의 급증은 전 지구 차원의 해결과제로 대두되기 시
작하였다. 1992년 1천 4백만 톤이었던 전 세계 전자폐기물 발생량은 10
년 뒤인 2002년에는 2천 4백만 톤으로 약 71% 증가하였다(Gemma, 
2012., 김태은, 2013에서 재인용). 이러한 경향은 계속 이어져 2018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약 4천 9백만 톤의 전자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UNU,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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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에서는 지금의 소비 문화가 야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지
속적으로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핵심은 미래 세대가 마주하게 될 자원 
고갈과 폐기물 급증 문제에 대하여 현 세대의 책임을 자각하고 이를 방
지하기 위하여 사회 전반의 행동 변화를 유발하는 것이다. 그 결과, 
2015년 유엔 본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 확보를 빈곤 종
식, 기후변화대응, 양성 평등 등과 함께 17개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 포함하였다. 
유럽연합에서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담론과 
유사하지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순환 경제(Circular 
Economy) 체제로의 이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순환 경제는  
한정된 자원의 일방적인 투입에 의존하던 기존의 선형 경제(Linear 
Economy)와는 달리 투입된 자원을 경제 순환 고리에서 반복적으로 사용
한다. 자원의 쓰임을 확장하여 그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순환 경
제의 특징이다. 제품의 사용기간 연장, 수리·재사용 인프라 확대, 임
대·공유 등 대안 경제의 촉진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
다. 유럽연합은 2015년 “고리를 닫으며 – 순환경제를 위한 유럽연합 실
행계획(Closing the Loop - an EU Action Plan for the Circular 
Economy)”을 수립하여 선형 경제를 탈피하여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위
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순환 경제, 지속가능 소비와 생산 논의는 주로 서구 선진 사회를 전제
로 하여 논의되어 왔다. 자원 고갈이나 폐기물 문제는 높은 경제 수준으
로부터 비롯된 과도한 소비 문화의 결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
다. 반대로 기존의 소비 문화를 전환하고자 제안되는 방법은 이미 개발
도상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다. 순환 경제에서 주장하는 제
품의 사용기간 연장, 수리·재사용 등은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일반화되어 
있는 소비 문화이다(Ongondo et al. 2010, Li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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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예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의 전자제품 보유기간을 들 수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에서는 전자제품의 사용기간을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을 따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선진국에서는 적극적인 사용기간
(active life)이 끝난 뒤에 제품을 바로 폐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개
발도상국에서는 적극적인 사용기간(active life) 뿐 만 아니라 수리 후 재
사용되는 잠재적 활용 기간(passive life), 재판매 등을 위해서 보관되는 
기간(storage)이 함께 평균 사용기간을 구성한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에서
는 선진국보다 전자제품을 오래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UNEP, 2007). 
순환 경제에서 제안하고 있는 자원효율적인 소비 문화의 실천 사례를 개
발도상국의 전자제품 사용 행태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제 2 절 연구 목적 
이 연구는 현재 선진국 위주로 논의되고 있는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대한 담론의 지향이 이미 개발도상국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는 소비 양
식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시작되었다. 이미 자원효율적인 소비 문화가 정
착되어 있는 개발도상국의 사례를 통해 순환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교훈
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순환 경제에서 
주장하고 있는 제품의 사용기간 연장이 이미 개발도상국의 전자제품의 
소비 문화로 정착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하여 양적인 데이터를 확보하여 개발도상국 가정의 오랜 전자
제품 보유기간을 결정짓는 요인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연구를 진
행하였다. 보다 체계적으로 전자제품의 보유기간을 결정하는 요인을 규
명하기 위하여 각 요인은 사용자, 제품, 국가 수준으로 나누어 살펴보았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에서의 전자제품 소비 행태의 특성
을 밝히고 순환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시사점을 찾는 것이 이 연구의 궁
극적인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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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장 논의의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제 1 절 논의의 배경: 순환 경제(Circular Economy)와 
제품의 사용기간 연장 
1. 순환 경제(Circular Economy)의 등장
순환 경제(Circular Economy)란 기존의 선형 경제(linear economy)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재생산 체제(regenerative system)로써 현재 유럽
을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개념이다(Geissdoerfer et al. 2017). 
처음 순환 경제의 개념이 등장한 것은 1970년대 이다. 당시 전례 없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실업 문제에 직면하여 건축 분야에서는 자원을 투입
하여 새로운 건물을 짓는 대신 오래된 건축물을 활용하여 재수리
(refurbishing)하는 방법을 대안으로써 제시하였다. 새로운 자원이 지속적
으로 투입되어야지만 유지되는 기존의 방법이 아니라 이미 유입된 자원
을 철저히 재활용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차원이
었다. 이때부터 정립되고 있는 순환 경제 패러다임에 대한 관심은 최근 
유럽과 중국 등에서 국가 차원의 의제로 순환 경제를 도입하며 보다 본
격적으로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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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에서는 순환 경제 구축을 위한 대표적인 사회 혁신 방안을 표
1과 같이 제시한다(European Commission, 2014). 지금까지는 자원 효율성
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주로 재활용 등 최종 소비 단계의 폐기물 관리
에 중점을 두어왔다. 순환 경제에서는 제품의 생산 및 소비 전 단계에서 
더욱 근본적인 방식으로 자원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착안한다. 예를 
들어, 제품을 처음 설계할 때부터 고장이 잦은 부분은 부품을 교체할 수 
있도록 고안하여 일부분의 고장으로 전체 제품을 교체하여 자원 모두가 
폐기되는 현상을 방지한다. 또한 임대나 공유 인프라를 구축하여 특정 
자원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수혜 범위를 확장하는 것도 순환 경제
에서 논의되는 방법 중 하나이다. 
 동일 서비스 제공에 투입되는 자원 총량 감축
 제품의 사용기간 연장
 제품 생산 및 이용 과정에서의 에너지 및 자원 투입 최소화
 제품 생산 시 유해 물질 및 재활용이 어려운 물질 투입 최소화
 재활용 원재료 시장 확대
 관리·수리·업그레이드·재제조(remanufacturing)·재활용이 쉬운 
제품 설계
 제품의 관리·수리 서비스 등에 대한 소비자 필요 충족
 폐기물 발생 감축 및 철저한 분리수거에 대한 소비자 인센티브 제공
 재활용 비용을 최소화하는 수거 시스템 구축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임대, 공유 등 대안적 소유 촉진과 소비자 이익을 보장
표 1 순환 경제를 위한 사회 혁신 방안 European Commission, 2014
- 6 -
순환 경제에서는 제품 제조 단계뿐 아니라 전체 경제 과정에 투입되는 
에너지 및 천연 자원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및 오염 물질의 최
소화를 추구한다. 기존의 선형 경제가 생산-소비-폐기라는 전체 경제 과
정을 통해 천연 자원을 사용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려보내는 강이라면, 
순환 경제는 체제 내에서 자원이 지속적으로 순환되며 재사용되는 호수
와 같은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Walter, 2016). 이와 같이 소비 전 단
계에서 이루어지는 자원효율성 제고 방안은 기존의 최종 소비 단계에 집
중되었던 접근 방법과 달리 사용된 자원을 새로운 물질로 가공하는 과정
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재가공 과정에 부수되던 에너지, 기타 
자원의 추가적인 투입 없이도 물질의 활용을 확대할 수 있다. 
새로운 자원의 투입 없이 이미 투입된 자원이 창출하는 가치의 총량을 
늘리는 자원 효율성은 순환 경제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순환 경제에서는 
제품 설계 시부터 제품의 내구성을 감안하며 관리·재사용·재생산·개
조·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자원은 싸이클 내에서 반복적으로 가치를 창
출하게 된다. 나아가 소유가 아니라 임대·공유와 같이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한정된 자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최대화하는 방안도 강구된
다.  
이미 많은 국가에서 현실 개선을 위한 국가 정책으로써 순환 경제를 
채택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2015년 공식 실행계획 “고리를 닫으며 
– 순환 경제를 위한 유럽연합 실행계획(Closing the Loop - an EU 
Action Plan for the Circular Economy)”을 발표하여 본격적인 순환 경
제로의 이행을 추진하고 있고, 독일에서는 1996년부터 관련 규정(Closed 
Substance Cycle and Waste Management Act)을 제정하여 순환 경제의 
기틀을 잡았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2009년 “순환경제촉진법
(Circular Economy Promotion Law)”을 제정하여 생산 단계에서부터의 
자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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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의 사용기간 연장에 대한 논의
 
사용하지 않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고장난 제품을 수리해서 쓰는 행동, 
혹은 필요할 때만 제품을 빌려서 사용하는 것은 해당 제품의 실질적인 
사용기간을 연장한다. 사용기간의 연장은 기존에 투입된 자원의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고 새로운 자원의 투입을 미룬다는 점에서 순환 경제의 핵
심 가치인 자원 효율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우선 제품 제조에 투입된 자
원의 이른 폐기를 막고 사용하지 않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이미 투입된 
자원의 가치를 최대로 이끌어 낼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제품 구매에 부
수하는 새로운 자원 투입도 방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의 실질
적인 사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인 관리·재사용을 고려한 제품 설
계, 임대·공유 경제 인프라 구축은 순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대표적
인 방법으로 주장되고 있다(Ellen MacArtur Foundation, 2013, Montalvo 
et al., 2015, Maurer et al., 2015, Walter, 2016,).  
순환 경제의 관점에서는 제품의 사용기간 연장은 매우 기초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사항이다. 하지만 기존의 경제 체제에서 제품의 사용기간은 그
렇게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지 않았다. 오히려 제조업자는 제품의 견고성
을 낮추어 사용기간을 줄이는 데 관심을 더 기울여왔다.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는 제품의 교체주기를 짧게 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제품의 
디자인이나 기능을 설계할 때 의도적으로 제품의 수명을 제한하는 “계
획된 진부화(planned Obsolescence)”는 전통적인 선형 경제에서는 제품 
판매를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받아들여진다. 포화된 시장에서 제품의 판
매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존 제품이 빨리 다른 제품으로 대체되어야하
기 때문에 제품의 수명은 짧게 설계되는 것이다(Maurer et al. 2015, 
Waldman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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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의도적인 제품 수명 단축에 대한 비판이 시작되고 있다. 유
럽연합 의회(European Parliament)에서는 제품의 사용기간과 관련된 현
안 이슈를 정리한 보고서(Report on a longer lifetime for products: 
benefits for consumers and companies, 2017)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
서는 제품의 사용기간을 보장받는 것이 소비자 권리라고 표명한다. 이와 
함께 사용기간과 관련된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가장 큰 문제로 고쳐 
쓸 수 있는 견고한 제품의 부족, 정보 기기용 소프트웨어의 짧은 이용기
간, 제품 구매 시 사용기간에 대한 정보의 부재를 지적하고 있다. 
실제 프랑스에서는 소비자의 92%가 전자·IT 기기가 의도적으로 견고
하지 않게 설계되었다고 믿고 있고 유럽연합 거주자의 77%가 신제품 구
매보다 기존 제품을 수리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조사되었다(European 
Parliament, 2017). 이와 같은 인식의 확대에 힘입어 프랑스 정부에서는 
이미 2015년부터 “계획된 진부화”를 범죄로 지정하여 처벌하기 시작하
였고 벨기에에서는 2012년부터 전자제품에 사용기간과 수리 여부에 대한 
라벨링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해오고 있다.
 제 2 절 선행연구 고찰
1. 전자제품의 사용기간 결정 요인
전자제품의 사용기간은 상당히 다양한 요소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결정
된다. 유럽 연합에서도 전자제품의 사용기간이 구성 성분·기능과 같은 
물리적 요인과 수리 비용·소비 행태와 같은 인위적인 요인 등 다양한 
조건의 상호작용으로 결정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European Parlia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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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이 부분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전자제품의 사용기간 결정 요인을 
도출하기 위하여 기존 문헌을 검토하였다. 
경제학 분야에서는 60년 대부터 내구재에 대한 일련의 연구를 수행하
여 왔다. 내구재의 최적 내구기간, 내구재 재활용 시장에서의 정보의 비
대칭과 역선택, 내구재 구매와 가격 결정에 있어서의 시점 불일 치 이론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Waldman(2003)은 경제학 분야의 내구재 관련 
이론들을 정리하며 내구재의 공통적인 특성을 밝히고 있다. 우선, 내구
재는 구매 후 폐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효용이 발생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공하는 효용도 
줄어든다. 따라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효용이 감소하게 되면 새로운 제
품이 기존 제품을 대체한다. 처음 제품을 구입한 때로부터 다른 제품을 
구매하여 기존 제품을 대체할 때까지의 기간이 내구재의 사용기간이다. 
즉, 기존 제품의 내구성, 새로운 제품의 매력도가 제품의 사용기간을 결
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도 사용기간에
는 제품의 재활용 시장에서의 가격 결정과 판매자의 의도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양적인 접근에서는 전자제품의 사용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구체
적이고 확인 가능한 요인을 밝혀내고 있다. Hennies et al.(2016)은 1천 
여 명의 독일인을 대상으로 세탁기, 노트북, 전기주전자, 텔레비전, 믹서
의 폐기 의사에 대한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사용자의 나이
와 소득, 제품의 가격과 크기 등이 사용기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사용자의 소득이 높을수록 제품의 사용기간이 짧아지고 
나이가 많아지면 사용기간은 길어진다. 제품 가격의 상승은 제품을 오래 
사용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기존 제품 교체로 인해 지불하
게 될 비용 부담이 신제품 구매를 저지하기 때문이다. 제품의 작은 크기
는 교체 편의를 높여 전자제품의 사용기간을 짧게 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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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나이와 소득은 Fernandez(2001)의 연구에서도 제품의 사용기
간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인 것으로 나타난다. 미국의 일반 가정을 대상
으로 한 에어컨과 난방기 교체의사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한 그의 연구에
서는 가구주의 나이가 많을수록 교체의사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말
한다. 반대로 월소득이 높고, 제품의 유지·관리 비용이 높아질수록 교
체의사는 늘어난다. 이 연구에서는 나이와 사용기간의 관계에 대하여 나
이가 많을수록 선호가 고정되고 내부적인 할인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
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다. 그래서 제품의 사용기간과 나이 사이에 높
은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것이다. 한편, 높은 소득은 새로운 제품을 
구매할 때 예산 제약을 줄여주기 때문에 제품 교체 선호 성향이 더 쉽게 
발현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제품별 소비 행태를 지속가능 소비의 관점에서 질적으로 분석한 연구
도 있다. Cox et al.(2013)은 영국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집단 토의 및 인
터뷰를 수행한 뒤, 소비 행태에 따라 제품을 유행성(up-to-date), 기능성
(workhorse), 투자성(investment)으로 구분하였다. 유행성 제품의 경우에
는 신제품의 등장이 소비 행태를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기능성 제품은 물리적인 견고성 혹은 정상적인 기능이 그 특성을 결정한
다고 할 수 있다. 투자성 제품은 소비자의 가치 부여가 사용기간을 비롯
한 제품의 소비 행태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면, 먼저 유행성(up-to-date) 제품은 옷, 휴대 전
화, 컴퓨터와 같이 유행에 민감하거나 기술 발전이 빠른 제품이다. 이런 
제품은 유행이 바뀌거나 최신 제품이 등장했을 경우 교체되는 경우가 많
아 헤지거나 고장나는 것과 같은 물리적인 기능은 교체에 큰 영향을 미
치지 않는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사용기간은 짧아진다. 기능성
(workhorse) 제품은 이와 반대로 제품의 정상적인 기능이 전반적인 소비 
행태를 결정한다. 기능성 제품은 종종 수리되어 계속 사용되며, 완전히 
못쓰게 될 때까지는 쉽게 교체되지 않는다. 세탁기, 냉장고와 같은 백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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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이 여기에 속하며 비교적 사용기간이 긴 편이다. 마지막으로 투자성
(investment) 제품은 사용자의 가치 부여·애정(nurturing)이 소비 행태를 
결정한다. 따라서 투자성 제품은 긴 정보탐색 과정을 거친 뒤에 구매되며, 
소비 과정에서도 사용자의 정성어린 관리가 수반된다. 사용하지 않게 되
었을 때에도 단순히 폐기하기 보다는 다른 좋은 주인(good home)에게 
보낸다고 표현된다. 투자성 제품의 사용기간은 사용자의 가치 부여의 정
도에 따라 달라지며, 비교적 고가의 제품이 많고 자동차를 대표적인 예
로 들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는 전자제품의 사용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사용자
와 제품 수준의 요인을 밝혀내고 있다. 반면 선진 단일 국가를 대상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국가별 특성이 제품의 사용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설
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Cravioto et al.(2017)은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의 다양한 전자제품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국가 수준에서 전자제품의 사용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이 연구에서는 다른 문헌들에서 주장한 전자제품의 사용기간 영향 요소
들이 다양한 국가의 자료에서 실제로 나타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연구에 사용된 자료가 다양한 기준에 근거하여 서로 다른 시기에 수집되
었기 때문에 정 한 국가 간 비교 분석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먼저, 모든 국가의 자료에서 Cox et al(2013)의 연구에서 주장된 바와 
같이 휴대전화나 컴퓨터와 같은 정보기기의 사용기간이 세탁기, 냉장고, 
텔레비전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 외에 가장 크게 드러나는 사실
은 일본·노르웨이·오스트리아·미국·스페인과 같은 선진국이라고 해
서 항상 나머지 개발도상국보다 사용기간이 짧은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일관적이지는 않지만 선진국에서 사용기간이 길게 나타나기도 한
다. 이는 국가 수준의 경제력 성장이 항상 제품 구매를 촉진시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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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국가별 전자제품 평균 사용기간 요약(Cravioto et al. 2017, 재구성)
앞의 Hennies et al.과 Fernandez의 연구에서 개인 수준의 구매력 향상
이 항상 제품 교체를 쉽게 하여 전자제품을 짧게 사용하는 방향으로 영
향을 미친다는 주장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그 이유에 대하여 Cravioto 
et al.(2017)은 경제 수준이 낮은 사회에서 유통되는 저품질 제품을 이유
로 들고 있다. 경제 발전이 더딜 경우 기술 수준 자체가 낮거나, 선진국
에서 한 번 사용된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중고 시장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다. 따라서 많은 소비자가 질이 낮아 오래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을 구매하고 그 결과 국가수준의 경제 수준이 낮음에도 제품의 사용
기간은 짧아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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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전자제품의 사
용기간은 제품 구입 후 기존 제품이 신제품으로 교체될 때까지의 기간이
다. 사용기간은 기본적으로 기존 제품의 효용 저하와 신제품의 매력이 
상호작용하며 결정된다. 이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용자의 특
성, 제품의 특성, 해당 국가의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사
용자의 나이와 소득, 그리고 제품의 가격, 크기가 영향을 미친다. 소비자
와 제품의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각 소비 형태를 제품군별로 나누기
도 한다. Cox et al.(2013)은 소비 행태에 따라 제품을 유행성·기능성·
투자성 으로 구분하여 그 특성을 설명하였다. Cravioto et al.( 2017)은 개
발도상국을 분석 대상에 추가하여 개발도상국이라고 해서 항상 전자제품
을 오랫동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그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의 전자제품 사용기간에는 선진국을 대상으로 수행된 앞의 연
구와는 다른 경향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이 밖에 소비 행태와 전반에 대한 문헌도 일부 참고 하였다. 생애주기
별 소비 행태 이론에 따르면 전자제품의 구매는 주로 결혼 직후, 자녀 
독립 이후에 발생한다(Wells et al., 1966). 또한 이계연(2014)은 교육 수
준이 높을수록 충동적인 구매 경향이 줄고 실용성을 추구한다는 점을 들
어 개인의 소비 행태에 교육 수준이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나이, 결혼 상태, 교육 수준도 전자제품의 사용기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여 연구를 수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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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도상국의 전자제품 소비 행태
UNEP에서 발간한 전자폐기물 관리 지침에서는 그림1과 같이 전자제
품의 사용기간을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으로 구분해서 나타내고 있다. 전
자제품의 사용기간은 적극적 사용기간(active life), 잠재적 사용기간
(passive life), 저장 기간(storage)의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적극적 사
용기간은 최초 구매자가 제품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이고, 잠재적 
사용기간은 제품을 수리한 뒤에 계속 쓰거나(refurbished), 사용자가 바뀌
어 재사용(reused)되는 기간을 의미한다. 저장 기간은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는 기간으로 최종 처분 전 가정에서 보관하거나 중고시장 또
는 수리점 등에서 보관하는 기간을 일컫는다. 선진국에서는 전자제품을 
구매한 뒤, 적극적 사용기간이 지나면 바로 폐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적극적 사용기간·잠재적 사용기간·저장 기간
의 합이 전자제품의 전체 사용기간을 구성하기 때문에 선진국보다 오랫
동안 전자제품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림 1 전자제품의 사용기간 UNEP,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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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은 선진국과는 달리 폐기물 관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
고 행정력이 미비한 경우가 많다. 대신 민간에서의 제품 수리, 중고거래
가 활발한 편이다. 적극적 사용이 끝난 제품은 바로 폐기되지 않고 주변 
친지들이나 중고시장에서 판매된다. 심지어 수리할 수 없는 고장이 난 
전자제품도 버리기보다는 민간의 재활용 시장에서 거래하여 그 자원을 
회수하는 경우가 많다. 전자제품이 재활용되지 않고 일반 생활 폐기물과 
혼합되어 폐기되는 일은 거의 없다(Wang et al., 2012). 그 결과, 전자제
품의 전체 보유기간이 늘어나고 전자폐기물의 최종 발생량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2014년 기준 연간 1인당 전자폐기물 발생량은 전 세계 
평균 5.9kg이었으나 대륙별로는 유럽 15.6kg, 미국 12.2kg, 아시아3.7kg, 
아프리카 1.7kg으로 편차가 심하게 나타난다(UNU, 2014). 
Ongondo et al.(2010)은 전자폐기물 관리 현황에 대한 개별 사례를 검
토하여 개발도상국에서 전자제품을 오랫동안 보유하는 현상의 실태와 원
인에 대해서 밝히고 있다. 중국에서는 오래되어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
는 전자제품의 70%를 버리지 않고 계속 보유한다(Li et al., 2006, Yang 
et al., 2008). 언젠가 팔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그 이유이다. 아르헨티
나에서도 오래된 전자제품에 가치를 부여하여 가정에 계속 보유하는 현
상이 일반화되어 있다(Ongondo et al.,2010). 
위의 문헌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에서는 전자제품의 활동
적인 사용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미래에 다시 사용할 가능성, 팔 수 있으
리라는 기대 등 남아있는 가치를 인식하기 때문에 제품을 계속 보유한
다. 이는 선진국을 대상으로 오래되어 사용하지 않는(end of life) 전자제
품을 버리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연과와 상당히 다른 결과이다. 미국과 
북유럽 국가에서는 습관, 처리 비용 발생 방지, 보관의 편의성, 정서적인 
애착 등이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을 보유하는 주요 원인이다(Baxter et 
al., 2016, Wagner et al., 2009, Ylä-Mella,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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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서는 배출로 인해 발생할 불편을 피하고자 하는 일종의 현상 
유지 방편으로써 수동적으로 오래된 전자제품을 보유하는 반면, 개발도
상국에서는 전자 제품을 수리하여 다시 사용하거나 그 구성 자원의 가치
를 인식하여 계속 능동적으로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
문에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Baxter et al.(2016), Wagner et al(2009)의 연
구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제품의 보유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보관되는 
전자제품의 배출을 촉진시켜야 된다는 접근을 취한다. 반면, 이 연구에
서는 개발도상국의 오랜 전자제품 보유 행태를 자원 절약적인 소비 행태
로 보고 순환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함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면
히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전자제품을 오래 사용하는 경향은 사회주의 체제를 경험한 국가
에서 더욱 심화되어 나타난다. Park et al.(2016)은 불가리아의 사회주의 
경험이 전자제품의 오랜 보유 행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전자제품을 오래 사용하는 사례로 도시의 가정에서 한 번 사용한 제품을 
어느 시점이 지난 뒤에 재수리하여(refurbish) 시골에 있는 친지에게 보
내 사용토록 하는 문화를 들고 있다. 그 밖에도 텔레비전이나 냉장고와 
같은 제품을 선반 등 다른 용도로 계속 보유하는 현상을 들어 사회주의 
체제의 심화된 전자제품 소비 문화를 소개한다.
사회주의 체제가 개인의 소비 행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Chelcea(2002)의 연구에 잘 나타나 있다. 엄격한 계획 경제로 운영되던 
1980년대의 루마니아를 분석한 이 연구에서는 열악한 경제사정에서 발생
한 심화된 소비 문화를 자세히 묘사한다. 물자가 충분하지 않아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몇 달씩 기다리거나 장소를 이동하는 것이 기본이
었고 설사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급자와 친 한 관례를 형성할 수 없
다면 물건을 구할 수 없었다. 사회주의 체제하 구 동독에서는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 15년을 기다려야 했다는 증언도 있다(Berdahl,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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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자체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 과정에서도 비축(hoarding), 집
약적인 재활용(intensive recycling), 광범위한 수리(extensive repair) 등의 
절약적인 문화가 형성되었다. 특히, 냉장고, 세탁기와 같은 전자제품은 
만성적인 전력난으로 정책적으로 사용이 자제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귀하게 여겨지던 물건이었다(Shafir, 1985; Chelcea, 2002 재인용). 비록 
90년대 들어 냉전이 종식되며 많은 국가에서 사회주의를 포기했지만 당
시 형성된 사고방식은 여전히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Alesina et 
al.(2007)은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형성된 가치·선호 체계는 체제가 끝난 
뒤에도 지속되어 세대가 바뀔 때까지는 사회 전반에 그 영향이 이어진다
는 사실을 독일의 사례를 분석하여 밝히고 있다(Alesina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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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 대상
전자제품의 소비는 주로 가정 단위로 이루어진다. 제품의 구매, 사용, 
처분 등 소비에 대한 의사 결정이 개별 가정 수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
에 이 연구에서는 가구 수준의 자료를 확보하여 전자제품의 사용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또한 이미 수행된 연구에서 확인한 바
와 같이 사용하는 제품의 특성과 가정이 속해 있는 국가 수준 특성이 제
품의 사용기간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제품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용자 수준, 제품 수준, 국가 수준의 요
소를 모두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 대상 국가와 제품을 선정하였
다.
1. 대상 국가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에서는 전 세계의 국가
를 선진 경제(Advanced Economies)와 신흥시장 및 개발경제(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로 나누고 있다(IMF, 2017). 이 연구에
서는 신흥 시장 및 개발경제에 속하는 국가를 개발도상국가로 판단하였
다. 그리고 같은 개발도상국 사이에도 세부적인 경제 수준에 차이가 있
고 이러한 차이가 소비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세계은행에
서 제공하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 지표와 1인당 가계 최종 소비 지출 
지표에 따라 대상 국가의 경제 수준을 2단계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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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연후에, 국가 수준의 특성 중 제품의 소비 행태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인 사회주의 체제 경험 여부에 따라 개발도상국을 다시 분류하였다. 
기존 연구 문헌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계획경제 하 제한된 물자 속에서 
엄격히 절제되던 소비 행태가 아직도 일부 국가에서 목격되고 있기 때문
이다. 
개발도상국의 경제 수준을 1인당 국민총소득(GNI) 5000달러를 기준으
로 분류한 후, 사회주의 체제 경험 여부를 감안하여 대상 국가를 선정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과 같이 불가리아, 알바니아, 파나마, 나이지리
아 4개 국가를 최종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불가리아, 알바니아는 
사회주의 체제를 경험한 국가를 대표한다. 그리고 파나마와 나이지리아
는 사회주의 체제를 경험하지 않은 국가를 대표한다. 불가리아와 파나마
는 개발도상국 중 비교적 경제 수준이 높은 축에 들고 알바니아와 나이
지리아는 낮은 편에 속한다. 이를 비교하여 가구의 특성이 제품의 사용
기간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국가수준의 특성인 경제 수준, 사회주의 
체제 경험 여부가 미치는 영향도 같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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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6 3,567 5,675 1,612
1인당 GNI 
성장률****















* 신흥시장 및 개발경제(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 주 불가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주 그리스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및 위키피디아 사회주의 국가 목록 참고
*** 2016년 기준, USD (World Bank, 구글 공공데이터 웹페이지에서 
재인용) 
**** 나이지리아는 2015년 기준, 나머지 국가는 모두 2016년 기준, % 
(World Bank, 구글 공공데이터 웹페이지에서 재인용) 
***** 1인당 GNI 및 가계최종 소비지출 기준 5000이하 중하소득, 
5000이상 중상소득
표 3 대상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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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 전자제품
전자제품은 그 종류에 따라서 소비 행태가 달라진다. 때문에 전자제품
의 소비 행태나 재활용에 대한 대부분에의 연구에서는 제품 종류별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다. 특히, Cox et al.(2013)의 연구에서는 소비 행태에 
따라 제품을 유행성(up-to-date), 기능성(work horse), 투자성(invest)의 세 
분류로 나누어 구매·사용·보유기간 등의 소비 행태를 설명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Cox et al.의 구분과 유럽연합의 폐기물 관리 지침상의 


















표 4 대상 전자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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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자료
이 연구는 세계은행(Work Bank)에서 제공하는 생활수준측정 연구
(Living Standards Measurement Study)의 가계 생활수준 설문 조사(House 
Living Standard Survey) 자료를 활용한다. 세계은행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생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단순 경제지표 수준을 넘는 자료를 얻기 
위하여 1980년대부터 생활수준실태 조사를 수행해오고 있다. 조사 범위
는 상당히 넓어 보건, 교육, 경제활동, 주거, 공공인프라 등 실생활과 관
련된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다. 조사는 지금까지 약 40여 개의 개발도상
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의 방식으로 이루어 졌으며 연속적인 경우도 있
으나 경우에 따라 간헐적으로 수행되기도 하였다.
그 중 연구 대상 국가인 불가리아, 알바니아, 파나마, 나이지리아 4개 
국가에 대한 설문조사 수행 내역을 표 5에 정리하였다. 모든 조사에서 
본 조사에 앞서 파일럿 조사가 선행되었으며, 해당 국가의 전 지역을 대
상으로 최소 2번 이상의 대면조사 과정을 거쳐 자료를 수집하였다. 표본 
가구는 지역별로 계층분할한 후 층화추출(stratified sampling) 되었다. 
자료 수집상의 한계로 국가별 조사 연도에 일부 편차가 존재한다. 이
로 인해 발생할 편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화폐로 선정된 변수를 조작할 
때에는 201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하여 차이를 조정하였으나, 
자료 분석 결과의 활용에 있어서는 국가별 조사 연도의 차이를 주의하여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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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조사 기관 가구 수 조사 연도
불가리아 Gallup International 4300 2007
알바니아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Government of Panama
7045 2008
나이지리아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Federal Government of Nigeria
4581 2015
표 5 연구 대상 자료
제 3 절 연구 가설 및 변수 정의 
이 부분에서는 앞서 검토한 선행연구의 논의를 바탕으로 연구 가설을 
설정하고 변수를 정의 한다.
1. 연구 가설
먼저 기존 제품의 효용과 신제품의 매력이 사용기간을 결정한다는 
Waldman(2003)의 연구를 참고하여 각 변수를 기존 제품의 노후 결정 요
인과 신제품 구매 요인으로 나누었다. 이는 제품을 기능성과 유행성으로 
나누면서 제품의 기능과 신제품의 등장을 각 소비 행태를 결정하는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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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으로 지목한 Cox et al.(2013)의 연구와도 같은 맥락에 있다. 또한 Cox 
et al.(2013)의 나머지 제품 분류인 투자성 제품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
는 가치 부여를 추가 하였다. 오래된 전자제품에 대한 가치 부여는 개발
도상국에서 제품을 오래 보유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Li et al., 2006, 
Yang et al., 2008 Ongondo et al.,2010) 선진국과 사용기간의 차이를 보
이는 주요 이유이며 사회주의 국가의 소비 행태에서도 두드러지는 요소
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전자제품의 사용기간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을 다
시 정리하자면, 먼저 기존 제품의 내구성, 즉 물리적인 기능이 저하될 
경우 새로운 제품으로의 대체가 검토되며 사용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경우 사용기간
이 짧아질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인식하는 제품의 가치
가 높아지면 제품의 사용기간은 길어질 수 있다. 
전자제품의 사용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제품 노후화 결정 요인, 
신제품 구매 요인, 가치 부여 요인의 3가지로 구분한 뒤, 각 요인에 설
명할 수 있는 변수를 선정하였다. 먼저 기존 제품의 물리적인 노후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지역, 가구원수, 주택 점유 형태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신제품 구매를 결정하는 요인에는 소득, 배우자 유무를 변수로 
선택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치부여 요인으로는 재판매 의사액과 교육수준
을 선택하였다. 여기에 국가 수준에서 제품 사용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가설을 추가 하였다. 세부적인 설명과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제품 노후화 결정 요인: 지역, 가구원 수, 주택 점유 형태 
(1) 지역 : 시골에 사는 것은 전자제품을 짧게 사용하는데 기여한다. 
- 대상 국가의 전력관련 현황(표6)을 살펴보면 전자제품을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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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인프라가 상당히 열악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이지리
아의 경우에는 절반이 약간 넘는(57.7%) 국민만이 전력을 공급받고 
있다. 전력 공급율이 100%라고 해도 사정이 크게 나아지는 것은 아
니다. 불가리아와 알바니아는 전력 공급율은 100%이지만 전력을 공
급받기 위해 각각 49.6일, 9.2일을 기다려야만 한다. 이런 상황을 고
려해 봤을 때, 한 국가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디고 인구가 
분산되어 있는 시골에서의 전력 공급은 상당히 불안정할 것이라고 
예측된다. 따라서 시골에 거주할 경우 기능적인 고장이 잦아 제품의 
사용기간이 짧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불가리아 알바니아 파나마 나이지리아 비고
전력 공급율
(2014, %)










4,708 2,309 2,062 144
대한민국:
10,496
표 6 대상 국가의 전력관련 현황(출처: 세계은행 홈페이지)
(2) 가구원 수 : 가구원 수의 증가는 전자제품을 짧게 사용하는 데 기
여한다. 
- 가구원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
을 의미한다. 늘어난 사용 빈도로 인해 기존 제품의 노후화가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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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점유 형태: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전자제품을 오래 사용하는데 
기여한다.
- 주택을 임대할 경우 잦은 이동 등으로 제품을 소유할 때보다 더 불
안정한 주거 여건에서 제품이 사용되어 상대적으로 제품의 노후화
가 빠를 것이라고 예상된다.
 
2) 신제품 구매 요인 : 소득, 나이, 배우자 유무
(1) 소득 : 소득의 증가는 전자제품을 짧게 사용하는 데 기여한다. 
- 충분한 소득은 소비과정에서 예산의 제약을 줄여준다. 그렇기 때문
에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 잘 발현될 수 있도
록 기능한다(Hennies et al., 2016). 그 결과, 소득이 높아질수록 신제
품 구매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능 중심의 백색가전의 경우, 
소득이 증가가 양질의 제품 구매로 이어져 제품을 오래 사용토록 
한다는 주장도 있다(Cravioto et al, 2017).
(2) 나이 : 나이의 증가는 전자제품을 오래 사용하는 데 기여한다.
- 나이가 들면 선호가 쉽게 바뀌지 않는다(Fernandez. 2001). 게다가 
새로운 제품을 구입하는데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 구매 요인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3) 배우자 유무: 배우자는 전자제품을 짧게 사용하는 데 기여한다.
- 생애 주기별 소비 행태에 대한 Wells et al(1966)의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와 가족이 있을 경우 더 잦은 소비가 이루어진다. 특히, 결혼 
직후와 자녀독립 이후 전자제품을 포함한 내구재에 대한 소비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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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가 없는 것보다 
제품을 더 짧게 사용할 것이라고 예측된다. 
3) 가치 부여 요인 : 교육수준, 재판매 의사액
(1) 교육수준: 높은 교육 수준은 전자제품을 오래 사용하는 데 기여한다. 
-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충동적인 구매가 줄고 실용적인 소비 행태가 
나타난다(이계연, 2014). 경제적인 환경이 불안정한 개발도상국의 특
성상 높은 교육수준이 안정적인 생활과 소비 행태에 가치를 부여하
는 경향이 보다 심화되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2) 재판매 의사액 : 재판매 의사액의 증가는 전자제품을 오래 사용
하는 데 기여한다. 
- 재판매 의사액은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판매할 용의가 있는 최저 가
격이다. 재판매 의사액보다 더 높은 가격이 설정되어야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때문에 재판매 의사액이 높을 경우 물건이 거래되지 않
고 계속 보유될 확률이 높아진다.  
4) 국가 수준 가설
 (1) 국가의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전자제품을 짧게 사용하는 데 기여
한다.
- 국가의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구매력이 증가하여 전자제품의 사용기
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수준의 구매력 증가는 Hennies 
et al.(2016)과 Fernandez(2001)의 실증연구에서 제품의 사용기간을 
- 28 -
줄이는 경향이 있다고 확인되었고, UNEP(2007)에서도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의 전자제품 사용기간을 구분하며 개발도상국의 경우 더 긴 
기간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단, 국가의 경제 수준이 낮을 경우 
유통되는 제품의 질 또한 낮아 평균 사용기간이 짧아진다는 연구
(Cravioto et al, 2017)도 있다.
 (2) 사회주의 체제의 경험은 전자제품을 오래 사용하는 데 기여한다.
- 사회주의 체제의 경험은 체제가 끝난 후에도 절약적인 소비 행태로 
이어진다(Park et al., 2016). Li et al.(2006), Yang et al.(2008), 
Ongondo et al.(2010)이 전자제품의 오랜 보유 경향을 밝히고 있는 
중국과 아르헨티나 역시 해당 문헌에서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사회주의의 영향이 강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 경험이 전자제




종속변수는 오래된 전자제품의 보유 여부이다. 설문조사 문항에서는 
제품을 얼마나 오래 전에 획득하였는지 묻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 
문항의 답에서 내구연한을 제하여 제품의 “오랜” 사용 여부를 판단하
였다. 제품별 내구연한을 정하기 위하여 참고한 자료는 Huissman et al. 
(2007)이 EU 전자폐기물 지침을 검토하며 제시한 제품별 제조자 추정 평
균 기능연한(manufacturers’estimates of typical working life)이다.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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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추정 평균 기능 연한은 제품을 처음 생산할 때에 일반적인 사용을 가
정하고 제품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기간을 의미한다. 
제품의 내구연한에 대한 보다 다양한 견해를 반영하고자 우리나라의 
행정물품 관리에 사용되는 내용연수(조달청 고시 제2016~40호)도 참고 
하였으나 연구 목적이 유사한 EU의 전자폐기물 지침 검토 보고서의 내
용을 우선하였다. 조달청 내용연수의 경우 정부기관의 내구재 교체 기준
이라는 특성상 EU 전자폐기물 지침 검토 보고서에 비해 짧은 기간을 내
용연수로 지정하는 경향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사용자와 개별 제품의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실질적인 사용기간의 차이는 연구 수행 목적상 따
로 반영하지 않았다. 제품의 “오랜” 보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
한 제품별 내구연한은 표7에 정리하였고 이에 근거한 종속변수의 조작적 




내구연한 10 10 4
표 7 제품별 내구연한 설정









- 내구연한보다 오래된 전자제품의 보유여부
  1 = 보유, 0 = 보유하지 않음
명목
척도
표 8 종속변수의 조작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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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수 정의 
연구 가설에 따라 제품 노후화 결정요인, 신제품 구매요인, 가치 부여
요인에 속하는 독립변수를 표 9와 같이 정의하였다. 변수 정의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지역변수는 연구 자료에서 조사된 내용을 그대로 따랐다. 가구원 수의 
경우 같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거주 공간이 다를 경우 전자제품의 사용하
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가구원 수에서 제외하였다. 주택 점유 형태에서는 
명시적으로 자가라고 밝히지 않은 임차(rent), 정부 제공 거주지, 민간 제
공 사택 등을 모두 기타로 분류 하여 불안정한 거주 형태로 간주하였다. 
신제품 구매요인에 속하는 가구원의 소득은 조사 시기별 차이를 최대
한 반영할 수 있도록 변환하였다. 모든 가구원의 소득을 더하여 월 단위
로 나타낸 뒤, 2010년 기준 소비자 물가지수를 참고하여 2010년 기준가
치로 나타내고 각 국가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현지 화폐단위를 2010년 기
준 미화로 환산하였다. 그리고 자연로그 값을 취하여 소득수준 변수로 
활용하였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법적인 혼인상태가 아니더라도 같은 공
간에 거주한다면 혼인상태와 유사하게 소비 행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동거와 혼인을 같게 취급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치부여 요인에 속하는 교육 수준은 각 국가별로 상당히 
상이한 교육체계를 갖고 있었으나, 아예 교육을 받지 못한 집단, 초등 
수준의 교육을 이수한 집단, 직업 교육을 포함하여 중등 및 고등 교육을 
이수한 집단, 대학 교육을 받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재판매 의사액의 
경우 이를 추정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문항에서는 해당 제품을 현재 다시 
판다면 얼마에 팔겠냐는 질문을 던진다. 여기에서는 소득에서의 가치 환
산 방법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조사 시기의 차이로 발생하는 왜곡을 
최소화하고 국가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조정한 뒤 자연로그 값을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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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원 수(명) 비율척도
주택점
유형태
- 주택 소유 형태











- 조사당시 가구원 월소득의 전체합
  log(현지화폐가치로 측정된 가구원 전체의 월
소득의 합/소비자 물가지수×현지 화폐1단위
당 USD가치*)
비율척도
나이 - 가구주의 조사 당시 나이(세) 비율척도
배우자
유무
- 가구주의 배우자 유무
  1 = 혼인 및 동거










- 가구주의 최종 교육수준
  1=초등 교육 미만, 2=초등 교육, 




- 대상 제품에 대한 조사 시점에서의 재판매 
의사액 
- log (현지화폐가치로 측정된 재판매 의사액
/2010년 기준 소비자 물가지수×2010년 기
준 현지 화폐1단위당 USD가치*)
비율척도
* 각 국가별, 조사시기별로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IFS)에서 제공하는 
2010년도 기준 소비자 물가지수를 참고하여 2010년 기준 가치로 환산한 뒤, 
국가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현지 화폐단위를 2010년 12월 31일 환율로 미
국달러로 환산함(환율자료는  http://markets.businessinsider.com 참고)
표 9 독립변수의 조작적 정의
- 32 -
제 4 절 연구 모형
이 연구의 목적은 개발도상국 가정에서 전자제품을 오랫동안 보유하는 
현상에 각 가구의 특성과 제품, 국가별 차이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이항 로지스틱 회귀 모형(binary logistic 
regression model)을 이용한다.
  
각 가구의 오랜 전자제품 보유 행태는 수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수식 1
y*는 같은 전자제품을 오랫동안 사용하는 것이 대한 가구의 선호이다. 
설명변수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의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X는 나이, 소득, 교육 수준, 국가 등으로 제품의 오랜 
사용에 대한 가구의 선호를 높이거나 떨어뜨리는 데 영향을 미치는 설명
변수이다. β는 추정해야할 계수이고 ε는 오차항이다. 지속적인 제품 
사용에 대한 각 가정의 선호를 직접 관찰할 수는 없지만 내구연한을 넘
어서 제품을 보유하는 행태는 관찰할 수 있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수
식2와 같다.
   ⇐≥내구연한 이상보유 ⇐  내구연한 미만 보유 수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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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같은 제품을 오랫동안 사용하며 발생하는 한계편익이 한계비용을 
초과할 경우 제품은 내구연한을 넘어 계속 보유된다(y=1). 반대의 경우에
는 내구연한을 넘기 전에 폐기되거나 다른 제품으로 교체된다(y=0). 즉, 
종속변수 y는 0과 1사이의 값을 갖는 확률 변수로 내구연한 이상 보유라
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 부터 내구연한 이상 보유 사건까지의 누적
확률분포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cdf)의 면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때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누적확률분포를 로지스틱 분포를 가정하고 
프로빗 모형은 정규분포를 가정한다. 누적확률분포가 로지스틱 분포라고 
가정함에 따라 전자제품을 내구연한 이상 보유할 확률은 수식 3과 같이 






 수식 3 
로지스틱 회귀 모형에서는 이를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에 
대한 일어날 확률의 비율인 승산(odds)의 개념을 이용하여 나타낸다. 승
산은 0에서 ∞의 값을 가지며 1을 중심으로 비대칭 한다. 승산의 개념을 




발생할확률 수식 4 
 
승산으로 나타낸 확률의 비율에 자연로그를 취하면 0을 중심으로 대칭
하며 -∞에서 ∞의 값을 가지는 선형의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유도할 수 















각 제품별 특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모형은 제품별로 추정되었으며 국
가 수준의 영향은 더미변수를 활용하여 통제한다. 로지스틱 회귀 모델에
서는 회귀계수 추정을 위해 최대우도 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LE)을 사용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SAS 9.4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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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과 및 고찰
제 1 절 기술 통계 분석
 1. 응답자의 특성 
먼저 이 조사에 응한 가구의 특성을 살펴본다. 이 연구는 전체 설문 
조사(House Living Standard Survey) 응답자 중 연구 모형에 포함되는 변
수를 묻는 질문에 모두 충실히 대답한 가구만을 표본으로 사용하였다.  
결측치와 이상점을 제외하고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총 1만 3천여 가구의 
자료이다. 전체 설문 조사 대상 가구 수와 이 인구에서 사용한 분석 대
상 가구 수는 표10에 정리하였다. 주로 종속변수인 전자제품의 사용기간
과 재판매 의사액을 묻는 문항의 결측이 많았으며, 가구의 인구·사회적 
변수 중에서는 소득에 대한 응답이 충실하지 않았다. 그 결과, 파나마와 
나이지리아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집단을 대표하는 경향이 나











표 10 분석 대상 가구수
국가별 응답자의 특성을 요인별로 구분하여 표 11, 12, 13으로 나타내
었다. 표 11의 제품 노후화 결정요인 중 지역변수의 전체 평균은 0.39로 
조사대상자 중 도시에 거주하는 가구가 시골에 거주하는 가구보다 더 많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가리아의 경우 도시에 거주하는 경향이 더 강
화되어 나타나고 알바니아에서는 도시와 시골에 거주하는 정도가 비슷하
게 나타난다. 두 번째 변수인 가구원 수의 전체 평균은 3.72명으로 나타
난다. 나이지리아의 경우 가구원수가 7명이 넘고 불가리아는 3명이 채 
되지 않는다. 기존 제품의 노후화를 결정하는 마지막 변수인 주택점유형
태의 전체 평균은 0.7로 더 많은 가구가 주택을 소유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가리아에서는 90%의 가구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계 0.39 0.49 3.72 2.05 0.70 0.46 
불가리아 0.29 0.46 2.86 1.45 0.90 0.30 
알바니아 0.51 0.50 3.76 1.65 0.87 0.33 
파나마 0.36 0.48 4.05 2.13 0.34 0.47 
나이지리아 0.39 0.49 7.17 3.36 0.57 0.49 
표 11 제품 노후화 결정 요인에 대한 국가별 응답자 특성
소득 나이 배우자 유무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계 5.77 0.99 51.99 14.76 0.74 0.44 
불가리아 5.92 0.79 56.32 15.26 0.72 0.45 
알바니아 5.30 0.80 53.97 13.31 0.85 0.36 
파나마 6.17 1.07 46.26 14.24 0.72 0.45 
나이지리아 5.31 1.21 50.28 11.43 0.17 0.38 
표 12 제품 구입 요인에 대한 국가별 응답자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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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의 신제품 구매 요인에 속하는 변수 중 첫 번째 변수인 가구주 
나이의 전체 평균은 약 52세이다. 불가리아와 알바니아의 가구주는 나이
가 많은 편이고 파나마와 나이지리아의 상대적으로 나이가 적은 경향을 
보인다. 배우자의 경우 나이지리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70% 이상의 
가구가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었으나, 나이지리아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17% 밖에 되지 않았다. 
소득의 경우, 실제 전체 가구원의 소득을 합하여 자연로그를 취한 값
의 평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국가별 소득의 상대적인 차이만 비교한
다. 파나마(6.17), 불가리아(5.92), 나이지리아(5.31), 알바니아(5.30) 순으로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국가 선정과정에서 확인한 1인당 
GNI와는 차이가 있다. 1인당 GNI는 파나마(USD 12,141), 불가리아(USD 
7,480), 알바니아(USD 4,250), 나이지리아(USD 2,450)로 알바니아가 나이
지리아보다 더 높지만 분석 자료에서는 나이지리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파나마와 나이지리아의 경우 소득과 전자제품 
관련 문항에 결측치가 많아 상당수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지 못하였는
데 그 과정에서 주로 소득이 규칙적으로 발생하지 않거나 전자제품을 보
유하지 않은 가정이 제외되었다고 판단된다.
재판매의사액 교육수준
평균 S.D. 평균 S.D.
계 4.90 1.92 2.72 0.79 
불가리아 4.46 1.57 2.74 0.80 
알바니아 6.69 1.14 2.59 0.70 
파나마 3.70 1.41 2.78 0.82 
나이지리아 2.81 1.26 3.10 0.92 
표 13 가치 부여 요인에 대한 국가별 응답자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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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표 13의 가치 부여요인 변수를 살펴보면. 자연로그 값을 
취한 재판매 의사액의 평균은 알바니아가 가장 높고 불가리아, 파나마, 
나이지리아 순으로 이어진다. 서열변수로 측정된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평균이 2.72로 초등교육(=2)과 중등 및 고등 교육(=3)의 중간이 전체 분
석 대상 가구주의 평균적인 최종 교육수준으로 나타난다. 다만 나이지리
아의 경우 평균이 3.1로 다른 지역보다 높은 교육수준을 보이고 있다. 
2. 제품별 기술통계 분석
 1) 종속변수의 제품별 기술통계분석 
분석을 위해 사용 된 제품별 사례수는 약 3만 개에 달한다. 제품별로 
보면 텔레비전 약 1만 4천 5백 개, 냉장고 약 1만 1천 7백 개, 컴퓨터 
약 2천 8백 개로 텔레비전과 냉장고의 사례수가 많고 컴퓨터의 경우 




계 29015 14504 11698 2813 
불가리아 9837 5164 3748 925
알바니아 10104 4904 4366 834
파나마 8193 3913 3326 954
나이지리아 881 523 258 100
표 14 제품별 사례수 
- 40 -
각 제품별 평균 보유기간을 표 15에 정리하였다. 제품별로 살펴보면 
냉장고·텔레비전·컴퓨터 순으로 제품 사용기간이 길다. 냉장고의 경우 
대표적인 기능성 제품으로 오랜 보유기간을 보이고 있다. 반면 기술발전
이 빠른 유행성 제품인 컴퓨터의 경우 보유기간이 가장 짧다. 이는 기존 
문헌의 주장과도 일치하는 경향이다. 
국가별로 보유기간을 살펴보면 제품별로 차이가 있지만 불가리아·알
바니아의 사용기간이·파나마·나이지리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길어 사
회주의 체제 경험 국가와 그렇지 않는 국가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사회주의 체제 경험 여부를 통제한 채로 국가의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면 소득이 많은 불가리아와 파나마에서 냉장고를 더 오래 사용하고 텔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계 7.14 5.44 8.89 6.91 3.38 2.74 
불가리아 8.26 5.67 12.68 8.42 3.51 2.65 
알바니아 8.84 5.16 8.65 5.11 4.12 2.91 
파나마 3.82 3.94 5.22 4.64 2.67 2.55 
나이지리아 5.06 3.38 4.92 3.91 2.85 1.93 
표 15 평균 보유기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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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별 평균 보유기간은 표 16과 같이 종속변수인 내구연한 이상 보유 
여부로 전환할 수 있다. 전자제품의 내구연한 이상 보유여부도 제품별 
평균 사용기간과 같이 국가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회주의 경험 국가
의 경우 조사 대상의 40~50%가 내구연한을 넘어서도 제품을 계속 보유
하며 그렇지 않은 국가에서는 20%가 채 되지 않은 비율로 내구연한을 
넘어 보유하고 있다. 특히 불가리아에서는 60% 이상의 냉장고가 내구연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계 0.34 0.47 0.41 0.49 0.38 0.48 
불가리아 0.42 0.49 0.63 0.48 0.40 0.49 
알바니아 0.48 0.50 0.43 0.49 0.47 0.50 
파나마 0.08 0.27 0.18 0.38 0.28 0.45 
나이지리아 0.13 0.33 0.10 0.30 0.29 0.46 
표 16 종속변수의 기술통계분석 
2) 독립변수의 제품별 기술통계분석
제품별 독립변수의 기술 통계를 표17로 정리하였다. 요인별로 살펴보
면 먼저 물리적 노후 결정 요인에 해당 하는 지역 변수는 제품별로 
0.36~0.16의 평균값을 갖고 있다. 컴퓨터(0.16)는 냉장고(0.36)·텔레비전
(0.36)보다 상대적으로 도시에 거주하는 가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가구원수는 제품 전반적으로 3명 대의 평균값을 갖고 있으며 컴퓨터의 
경우에만 평균값이 가장 높다. 주택점유형태는 0.62~0.73의 평균값을 보










지역 0.36 0.48 0.36 0.48 0.16 0.37 
가구원수 3.72 1.95 3.62 1.89 3.96 1.78 




소득 5.19 1.27 5.13 1.20 5.64 1.18 
나이 52.22 14.39 52.84 14.50 49.26 12.07 




재판매의사액 5.14 1.43 5.36 1.48 6.18 1.18 
교육수준 2.77 0.77 2.77 0.77 3.26 0.70 
표 17 독립변수의 기술통계분석
두 번째로 신제품 구매요인에 해당하는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은 다음
과 같다. 월수입에 로그값을 취한 소득 변수의 평균은 5.13 ~ 5.64 사이
에 분포한다. 냉장고(5.13)·텔레비전(5.19)·컴퓨터(5.64) 순으로 평균값이 
높아지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가구주 나이의 평균값은 49.26세~52.84
세 사이에 분포하고 있으며, 컴퓨터(49.26)의 평균값이 가장 낮다. 반면 
냉장고(52.84), 텔레비전(52.22)를 보유하는 가구주는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다. 배우자유무 변수의 평균값은 0.76 ~ 0.79 사이에 분포한다.
마지막으로 가치 부여요인을 살펴보면, 재판매사액의 평균은 5.14 ~ 
6.18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평균값은 텔레비전(5.14)·냉장고(5.36)·컴퓨
터(6.18) 순으로 높아진다. 교육수준 변수의 평균은 2.77 ~ 3.26 사이이며 
텔레비전과 냉장고는 2.77로 낮은 교육수준을 보이며 컴퓨터(3.26)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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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로지스틱 회귀 모형 추정 결과
이 부분에서는 개발도상국 가정에서의 내구연한을 넘은 전자제품 보유
기간 결정 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추정하였다. 모형은 제품
별로 추정되었다. 국가수준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더미변수를 활용
하였고 기준국가는 나이지리아이다. 변수간 다중공선성 문제의 발생을 
막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사전에 시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상관계수가 0.6
이 넘을 경우 다중공선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분석 결과, 상
관계수가 0.6을 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아 모든 설명변수를 투입하여 
모형을 구축하였다(이희연 외, 2013).
추정된 모형의 적합도 판정을 위해서는 우도비 검정(Log Likelihood 
Ratio Test), Cox&Snell의 유사결정계수(Pseudo R2), Nagelkerke의 유사결
정계수(Pseudo R2)를 이용하였다. 우도비 검정의 귀무가설은 투입된 모든 
독립변수의 계수가 0이라는 주장인데 추정된 모든 모형에서 이 귀무가설
은 기각되었다. 유사결정계수는 모형의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을 나타
내는 값으로 선형회귀모형의 결정계수와 비슷한 개념이다. 로그우도함수 
값을 이용하여 산출된 결정계수이기 때문에 유사(Pseudo) 결정계수라 불
린다. 한편, 모형의 적합도 판정을 위해 Hosmer&Lemeshow 지수를 사용
하는 경우도 있지만 표본이 클 경우 통계량이 작아지는 편의가 있어 여
기에서는 이용하지 않았다(이희연 외, 2013). 
로지스틱 회귀 모형에서 추정하는 독립변수의 계수는 로짓, 즉 승산값
에 로그가 취해진 값이다. 때문에 직관적인 해석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짓값을 승산으로 변환시키고 승산비를 지수
로 하는 회귀 계수로 나타내는 방법이 주로 이용된다. 승산비에 대한 해
석은 설명변수가 1단위 증가할 때 승산에 있어서의 백분율 변화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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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따라서 승산비가 1일 경우 설명변수의 변화는 종속변수에 
승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1보다 클 경우에는 정(+)적 효과, 1
보다 작을 경우에는 부(-)적 효과를 미치게 된다. 추정 모형에서 승산비
는 Exp(B)로 표기하였다. 이 외에 설명변수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비교하
기 위하여 표준화 계수도 모형에 포함하였다.
 1. 텔레비전 모형
텔레비전의 오랜 보유기간 결정 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 모형 추정 
결과는 표 18와 같다. 포함된 설명 변수 중 가구원수를 제외한 모든 변
수가 유의하다. 지역, 나이, 소득, 재판매 의사액, 최종교육수준, 국가 더
미 모두가 0.01 수준에서 유의하며 주택점유형태와 배우자 유무는 0.05 
수준에서 유의하다. 
영향력의 방향을 살펴보면 지역(-), 주택점유형태(+), 나이(+), 소득(-), 
배우자유무(-), 재판매 의사액(+), 최종교육수준(+)로 재판매 의사액을 제
외하고 모두 가설과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재판매 의사액은 가설과 
달리 재판매 의사액이 높아질수록 기존 제품에 대한 가치 평가가 높아져 
오래 보유하는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기존 제품의 노후로 인한 
절대적인 가치 감소가 사용자의 재판매 의사액에 반영되기 때문인 것으
로 보인다. 제품을 오래 사용할수록 발생하는 절대적인 가치 하락이 개
인의 가치 부여보다 재판매 의사액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재판매 의사액은 냉장고, 컴퓨터 모형에서도 같은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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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수준의 영향력은 불가리아(+), 알바니아(+), 파나마(-)로 사회주의 
경험 국가의 가정에서 텔레비전을 내구연한보다 오래 보유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반면 경제 수준이 미치는 영향은 보다 약하게 나타난다. 경제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불가리아·파나마의 가구가 서로 다른 부호의 
계수를 갖고 있다. 하지만 사회주의 경험으로 구분한 뒤 경제 수준이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경제 수준이 더 낮은 알바니아와 나이지리아에서 
각각 경제 수준이 더 높은 불가리아와 파나마보다 텔레비전을 오래 보유
하는 경향이 드러난다. 경제 수준도 사회주의 경험보다는 약하지만 일관















-0.216*** 0.045 <.0001 -0.057*** 0.806***
가구원수 -0.009 0.013 0.499 -0.009 0.991 
주택점유형태
(1=자가)







-0.101*** 0.028 0.000 -0.070*** 0.904***
나이 0.020*** 0.002 <.0001 0.160*** 1.020***
배우자유무
(유=1)














0.650*** 0.061 <.0001 0.194*** 1.916***
알바니아
(=1)
2.113*** 0.069 <.0001 0.623*** 8.270***
파나마
(=1)
-1.458*** 0.072 <.0001 -0.399*** 0.233***









주: ***. **, *는 각각 유의수준 0.01, 0.05, 0.1에서 추정치가 유의함을 의미
표 18 텔레비전 로지스틱 회귀 모형 추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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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냉장고 모형 
냉장고의 오랜 보유기간 결정 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 모형 추정 
결과는 표 19와 같다. 신제품 구매 변수 중에서는 나이 변수만 유의하며 
제품 노후화 결정요인의 주택점유형태 변수도 유의하지 않다. 지역, 가
구원수, 나이, 재판매 의사액, 교육수준, 불가리아, 알바니아, 파나마 변
수는 모두 0.01 수준에서 유의하다고 추정되었다. 
영향력의 방향은 지역(-), 가구원수(-), 나이(+), 재판매 의사액(-), 교육
수준(+), 불가리아(+), 알바니아(+), 파나마(-)로 역시 재판매 의사액을 제
외하고 가설과 같다. 국가 수준의 영향력도 사회주의 체체 경험이 미치
는 영향이 두드러지며 경제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0.261*** 0.049 <.0001 -0.069*** 0.770***
가구원수 -0.038*** 0.015 0.009 -0.039*** 0.963***
주택점유형태
(1=자가)







-0.016 0.029 0.580 -0.011 0.984
나이 0.027*** 0.002 <.0001 0.216*** 1.028***
배우자유무
(유=1)














0.961*** 0.075 <.0001 0.268*** 2.615***
알바니아
(=1)
1.679*** 0.079 <.0001 0.484*** 5.358***
파나마
(=1)
-0.839*** 0.080 <.0001 -0.224*** 0.432***









주: ***. **, *는 각각 유의수준 0.01, 0.05, 0.1에서 추정치가 유의함을 의미
표 19 냉장고 로지스틱 회귀모형 추정 결과
- 49 -
3. 컴퓨터 모형
마지막으로 컴퓨터의 오랜 보유기간 결정 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 
모형은 표 20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입된 변수 중 제품 노후화 결정 요
인에 속하는 가구원수, 주택점유형태 변수가 유의하지 않게 추정되었고 
신제품 구매 요인 중 배우자 유무변수, 국가 더미변수 중 불가리아가 유
의하지 않다.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변수는 지역, 나이, 재판매 의사
액, 교육수준, 알바니아이다. 파나마 더미변수는 0.05 수준에서 유의하며 
소득 변수는 0.1 수준에서 유의하다. 
영향력의 방향은 지역(-), 나이(+), 소득(+), 재판매 의사액(-), 교육수준
(+), 알바니아(+), 파나마(-)로 추정되었다. 여기에서는 소득 변수가 연구
가설과 반대 방향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가정에서 컴퓨터를 
오래 보유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이다. 재판매 의사액 역시 다른 모형처
럼 가설과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가더미는 다른 모형과 















-0.366*** 0.123 0.003 -0.074*** 0.693***
가구원수 -0.011 0.028 0.695 -0.011 0.989
주택점유형태
(1=자가)







0.098* 0.058 0.090 0.063* 1.103*
나이 0.013*** 0.004 0.000 0.087*** 1.013***
배우자유무
(유=1)














-0.027 0.117 0.818 -0.008 0.973
알바니아
(=1)
1.459*** 0.130 <.0001 0.414*** 4.301***
파나마
(=1)
-0.328** 0.134 0.014 -0.096** 0.720***









주: ***. **, *는 각각 유의수준 0.01, 0.05, 0.1에서 추정치가 유의함을 의미
표 20 컴퓨터(PC) 로지스틱 회귀 모형 추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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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고 찰
각 설명 변수가 전자제품의 오랜 보유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제품별로 






























































































사례수 14,288 11,553 2,802 
우도비 검정 2988*** 2862*** 301***
주: ***. **, *는 각각 유의수준 0.01, 0.05, 0.1에서 추정치가 유의함을 의미
표 21 제품별 로지스틱 회귀 모형 계수 비교
- 53 -
1. 오랜 전자제품의 보유기간에 가구 특성이 미치는 영향
오랜 전자제품의 보유기간에 사용자인 가구 수준의 특성이 미치는 영
향은 설명변수가 전체 모형에서 보이는 경향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유
의하게 나온 대부분의 변수는 연구 가설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
치고 있다. 특히, 제품 노후화 결 정요인의 지역 변수, 신제품 구매요인
의 나이 변수 그리고 가치 부여 요인의 재판매 의사액 변수와 교육수준 
변수가 모든 모형에서 상당히 일관성 있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 변수의 계수는  – 0.366 ~ - 0.216 로 추정된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Exp(B)를 사용하여 모형 추정 결과를 설명하자면, 다른 조건이 
통제 되었을 때 해당 가구의 거주 지역이 도시(0)에서 시골(1)로 바뀌면 
제품을 내구연한보다 짧게 보유할 확률에 대한 내구연한 보다 오래 보유
할 확률의 비(승산비)는 약 69%p ~ 80 %p로 감소한다. 시골에서 사는 가
구일수록 전자제품 보유기간이 짧은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다. 특히 컴퓨
터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향이 크게 나타난다. 이는 정보 기기의 특성상 
전력 안정성에 보다 민감하고, 전력 뿐 아니라 관련 네트워크 환경 또한 
제품 이용에 중요한 여건이 되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시골은 도시에 
비해 전자제품을 사용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미약한 것이다. 
제품 노후화 결정 요인에 속하는 변수는 모두 가설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수 변수는 냉장고 모형에서만 부(-)의 방향으로 유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나머지 텔레비전 모형과 컴퓨터 모형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리고 주택점유형태 변수는 텔레비전 모형에서 
유의하며 자가일 경우에 제품을 내구연한을 넘어 오래 보유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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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구매 요인에 속하는 나이 변수의 경우 계수의 범위가 제품별로 
0.013 ~ 0.027 로 추정되었다. 가구주의 나이가 1살 증가하면 제품을 내
구연한 미만 보유할 확률에 대한 내구연한 이상 보유할 확률의 비(승산
비)는 약 1.3%p ~ 2.8%p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소득 변수는 선행연구
에서 제품의 사용기간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주장되어 왔으나 이 연구
에서는 나이 변수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유의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영향력이 유의하게 추정된 경우에도 영향의 방향이 달라지기도 
한다. 텔레비전 모형에서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제품을 짧게 보유하는 경
향이 나타나지만 컴퓨터 모형의 경우에는 소득이 늘어나면 오히려 오래 
보유하는 경향이 나타나 가설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
련된 논의는 제품의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논할 때 더욱 자세히 설명하
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배우자 유무 변수는 텔레비전 모형에서만 내구연
한보다 짧게 보유하는 방향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가치부여 요인에 속하는 재판매 의사액과 교육수준의 경우 모든 모형
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그 영향력의 정도도 다른 변수보다 큰 편이
다. 우선 재판매 의사액 변수를 살펴보면 독립변수가 1 단위 증가하면 
제품의 내구연한 이상 보유할 확률의 승산비가 각각 52%p ~ 60%p로 감
소한다. 즉, 재판매 의사액이 높아질수록 오래 보유하지 않는 현상이 발
견되는 것이다. 
그 이유로는 기존 제품의 노후로 인한 절대적인 가치 감소가 사용자의 
재판매 의사액에도 반영되기 때문에 내구연한을 넘어 보유하는 제품일수
록 재판매 의사액이 낮아지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제
품을 오래 사용할수록 발생하는 절대적인 기능 감소가 개인의 가치 부여
보다 제품의 재판매 의사액에 더 크게 작용는 것이다. 이는 가설에서 재
판매 의사액이 높아질수록 기존 제품에 대한 가치평가가 높아져 오래 보
유하는 경향이 발견될 것이라 예상한 것과 반대된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는 다른 경향이 나타나는데 국가의 특성이 전자제품의 오랜 보유에 미치
는 영향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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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가치부여 요인인 교육의 경우, 앞서 검토한 선행연구에서는 제품
의 소비 행태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다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는 상당히 일관성 있는 영향력을 미치고있다. 모든 모형에서 교
육 수준이 높을수록 제품을 보다 오래 보유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는 
교육이 실용적이고 안정적인 소비 성향에 기여한다는 기존 연구의 주장
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이계연, 2013). 대상국가가 사회·경제적으로 불
안정한 개발도상국이기에 교육이 안정적인 소비 성향을 갖추게 하는 데 
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특히, 컴
퓨터의 경우에는 교육수준이 1단위 올라갈 경우 제품을 내구연한보다 오
래 보유할 확률의 승산비가 43%나 증가하여 다른 제품보다 더 큰 영향
을 보이고 있다.
2. 오랜 전자제품의 보유기간에 제품별 특성이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기여하는 정도는 제품에 따라서 그 크기가 달
라지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방향이 바뀌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검토한 선행연구에서도 전자제품의 소비 행태에 대하여 제품별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 추정된 계수
를 비교하여 전자제품의 보유기간에 제품별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다.
텔레비전의 특징은 Cox et al.(2013)의 분류 상 휴대전화나 컴퓨터와 
같은 유행성 제품에 속하지는 않지만 기술개발이 빠른 제품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텔레비전은 일반 대중이 각종 사회 소식과 영상 문화를 접
하는 창구로써 최근 10년 간 관련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되어 왔다
(Cravioto et el., 2017). 텔레비전의 또 다른 특성은 생활 필수재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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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전자제품이라는 점이다. 이 연구에서도 
조사 대상 가정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제품이 텔레비전이었
다. 표 2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냉장고, 컴퓨터와는 달리 텔레비전은 
가구당 보유 대수가 1대를 넘는다.
 
  텔레비전 냉장고
컴퓨터
(PC)
불가리아 1.66 0.98 0.19
알바니아 1.1 0.95 0.23
파나마 0.75 0.63 0.16
나이지리아 0.55 0.19 0.06
대한민국* 1.23 1.03 0.62
*2013년 기준 가구당 가전기기 보급률, 전력거래소 2013
표 22 가구당 보유 대수
즉, 텔레비전은 기능성(workhorse) 제품은 아니지만 생활 필수재에 가
깝고, 유행성(up-to-date) 제품에 속한다고 말하기도 어렵지만 비교적 기
술 발전이 빠르게 진행된 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텔레비전의 성
격은 모형 추정 결과 상대적으로 신제품 구매요인에 속하는 소득, 나이, 
배우자 변수의 영향이 제품의 보유기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냉장고는 대표적인 백색 가전으로 Cox et al.(2013)의 구분에 따르면 
기능성 제품으로 분류된다. 기능이 제품의 보유기간을 비롯한 소비 행태
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인 것이다. 기존 제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면 다른 여건에 크게 구애 받지 않고 내구연한을 넘어 계속 사용되며 보
유기간이 긴 편이다. 실제 냉장고의 보유기간이 길다는 점은 기술통계분
석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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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의 생활 필수재적인 성격 때문에 가설에서는 제품 보유기간에 
신제품 구매 요인이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실제 모
형 추정결과 제품 구매 요인 중 나이 변수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
과 부합하게 나타났다. 반면 냉장고의 보유기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던 기존 제품의 노후화 결정 요인은 어느 정도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다른 요인에 비해 그 영향력이 두드러지지는 않는다.
마지막으로 컴퓨터는 기술개발이 빠른 제품으로 기존 제품의 품질 저
하가 없다고 하더라도 빨리 교체되는 경향이 있다. 신기술을 적용한 새
로운 제품의 출시가 잦아 소비자에게 쉽게 구식이라는 인식을 주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Huissman et al. (2007)은 컴퓨터의 제조자 
추정 평균 기능 연한을 대상 제품 중 가장 짧은 4년으로 제시한다. 연구
의 기술통계분석에서도 이와 같은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Cox et 
al.(2013)의 구분에서는 컴퓨터를 의류와 함께 유행성으로 분류하고 있다. 
컴퓨터는 제품 교체에 정상적인 작동 여부가 미치는 영향이 약하기 때
문에 연구 가설에서는 제품 노후화 요인이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작고 
신제품 구매 요인이 미치는 영향은 클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모형 추정 
결과 제품 노후와 요인은 지역 변수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가
설과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신제품 구매 요인의 영향력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으며 예상과는 달리 소득이 높을수록 컴퓨터를 오래 보
유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소득 변수가 가설과 달리 유의 수준 0.1에서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컴퓨터의 평균 사용기간이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길어지기도 한다는 
점은 Cravioto et al.(2017)의 연구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그의 연구에 따
르면 멕시코와 말레이시아의 경우 국가 내 상대적인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 다른 지역보다 컴퓨터를 더 오래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 원인으로는 중고 컴퓨터의 거래를 들 수 있다. 경제 수준이 높은 국
- 58 -
가에서 한 번 사용된 컴퓨터가 경제 수준이 낮은 개발도상국가로 수출되
어 중고시장을 통하여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중고시장을 통하여 저소득
가구는 저품질의 중고컴퓨터를 구입하여 짧은 기간 사용하고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는 양질의 신제품을 구입하여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 그 결
과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
이다.
실제 개발도상국에서는 컴퓨터나 휴대전화와 같은 제품의 중고거래를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개발도상국에서의 신제품과 중
고제품의 소비 행태의 공존은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제품을 더 오래 
사용한다는 연구 결과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검토한 
Fernandez(2001)와 Hennies et al.(2016)의 연구에서 소득이 항상 제품의 
사용기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했던 것은 선진국인 미국과 독일을 대
상으로 수행된 연구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한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오랜 전자제품의 보유기간에 국가 특성이 미치는 영향
이 연구에서는 국가별 경제 수준의 차이와 사회주의 경험이 전자제품
의 보유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이를 기준으로 연구 대상 
국가를 선정하였다. 국가 수준의 특성이 전자제품의 오랜 보유에 미치는 
영향은 각 제품별 모형에 포함된 국가별 더미변수의 계수로 나타난다. 
국가 더미변수의 계수는 대부분의 모형에서 유의하고 그 크기도 비교적 
큰 편으로 국가 수준의 영향력이 제품의 오랜 보유에 기여하는 정도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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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도 사회주의를 경험한 국가의 특성이 두드러진다. 사회주의 
체제를 경험한 불가리아와 알바니아의 가정에서는 모든 모형에서 파나마
와 나이지리아의 가정보다 제품을 오래 보유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사회
주의 경험 여부를 통제하면 상대적으로 경제 수준이 낮은 알바니아와 나
이지리아에서 경제 수준이 더 높은 불가리아와 파나마보다 더 오랫동안 
전자제품을 보유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기술통계분석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국가 더미변수가 보유기간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변수보다 크고 일관
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국가 수준의 강한 영향력에는 연구 가설에서 
설정한 경제 수준, 사회주의 체제 경험이라는 특성 외의 원인이 존재할 
수도 있다. 보다 세 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겠지만 특정 제품에 
대한 시장의 특성이나 마케팅 전략, 정부의 정책 등이 국가 수준에서 발
생하여 해당 국가 가구의 전반적인 소비습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서는 사회주의 경험이 전자제품의 보유기간에 미치는 강한 영향
력에 대하여 심화하여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가치 부여요인이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다. Park et al.(2016) Chelcea(2002)의 연구로부터 사회주의 
체제 경험이 한 사회의 소비 문화를 규명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사회주의 경험 국가에서 나타나는 한
정된 물품에 대한 심화된 소비는 단순히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제품을 소
중히 오랫동안 사용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더 나아가 고장 등의 이유로 
아예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을 계속 보유하는 행태도 어렵지 않게 목격된
다. 오래된 냉장고를 선반으로 쓴다든지(Park et al.2016) 과자 포장지를 
예술 작품처럼 수집하는 행위(Chelcea, 2002)가 그 예이다. 일반적인 쓰
임이 끝난 제품에서 전혀 다른 기능을 찾아내서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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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모형을 설계하여 실제 보유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가
치 부여가 사회주의 경험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지 확인하였다.  
가치부여 요인인 재판매 의사액과 사회주의 체제 경험국가인 불가리아와 
알바니아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한 모형을 표 23과 같이 추정하였다. 모형
에는 지역, 가구원수, 주택점유형태, 나이, 소득, 배우자유무, 재판매 의
사액, 교육수준, 불가리아, 알바니아, 재판매 의사액과 불가리아의 상호
작용항, 재판매 의사액과 알바니아의 상호작용항을 변수로 투입하였다. 
지역, 가구원수 등 기존 모형의 가구주 특성을 설명하기 위한 변수도 그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함께 투입하였다.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모형을 도
출할 때에 상호작용항에 포함되는 개별 변수(여기에서는 재판매 의사액, 
불가리아, 알바니아)는 제외하여야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고길곤(2014)에 
따라 공선성이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함께 투입하여 모형을 추
정하였다. 표 23에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투입된 다른 변수는 표기하
지 않았다.  
재판매 의사액과의 상호작용항 모형에서는 재판매 의사액과 불가리아, 
알바니아에 대한 상호작용항이 모든 제품 모형에서 양수로 추정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알바니아, 불가리아 가구의 경우 재판매 의
사액이 높아질수록 내구연한을 넘어서 제품을 보유하는 확률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초 가설에서 주장한대로, 사용자가 제품에 부여하는 
가치가 높을수록 오랫동안 보유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다. 
주 모형에서는 모든 제품에서 재판매 의사액 변수의 계수가 음수(-)로 
추정되었다. 재판매 의사액이 높은 가정일수록 제품을 내구연한보다 짧
게 보유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 가장 큰 이유
로 재판매 의사액에 사용자의 개인적인 가치부여 뿐 아니라 오래된 전자
제품의 감가상각도 함께 반영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재판매 의사
액이 높은 것은 해당 제품이 비교적 새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재판매 




추정계수 p value 추정계수 p value 추정계수 p value
재판매의사액 -0.921*** <.0001 -0.797*** <.0001 -0.872*** <.0001
불가리아 -0.835 0.253 -2.006** 0.015 -4.040*** 0.003 
알바니아 2.060*** 0.001 -1.570** 0.014 -2.638** 0.027 
재판매의사액*
불가리아
0.574*** <.0001 0.138** 0.040 0.263** 0.039 
재판매의사액*
알바니아
0.330*** <.0001 0.355*** <.0001 0.395*** 0.004 
사례수 14,288 11,553 2,802
우도비 검정 χ2= 2988.866*** χ2= 2893.268*** χ2= 310.4207***
Cox&Snell R2 0.1886 0.2215 0.1049
Nagelkerke R2 0.261 0.2983 0.1429
주: ***. **, *는 각각 유의수준 0.01, 0.05, 0.1에서 추정치가 유의함을 의미
표 23 재판매 의사액 상호작용 추정모형
재판매 의사액과의 상호작용항 모형을 통해서 사회주의를 경험한 국가
에서 재판매 의사액이 전자제품의 보유기간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은 다
른 국가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
주의 경험으로 형성된 물건에 대한 가치 부여의 특성이 모형으로 드러난 
것이다. 소비에 대한 태도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비슷한 경제 수준의 
국가와 확연히 다른 소비 행태를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될 수 있을 것이
다. 사회주의를 경험하지 않은 파나마와 나이지리아의 재판매 의사액과
의 상호작용항은 일관성 있게 도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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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요약 및 시사점
제품의 사용기간 연장은 기존에 투입된 자원의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
고 새로운 자원의 투입을 미룰 수 있다는 점에서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을 촉진한다. 그렇기 때문에 순환 경제에서는 유지·수리·재사용 등의 
소비 행태를 장려하며 제품의 유용한 사용기간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추
진하고있다. 이 연구는 지금 선진국에서 제품의 사용기간을 늘리기 위해 
주목하고 있는 수리·재사용 등의 방법이 이미 개발도상국에서는 일반화
되어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시작되었다. 개발도상국에서 이미 일반화되어
있는 소비 행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순환 경제의 지향점에 대한 함의를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의 오랜 전자제품 보유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고
자 불가리아, 알바니아, 파나마, 나이지리아의 가구를 연구 대상으로 선
정하였다. 대상 국가는 개발도상국 중에서 사회주의를 경험한 국가와 그
렇지 않은 국가를 나누고 경제적인 수준을 두 단계로 구분하여 선택하였
다. 대상 전자제품은 이미 수행된 연구를 참고하여 각 제품군별 특성을 
대표하는 품목을 선정하였다. 그런 다음, 텔레비전, 냉장고, 컴퓨터의 보
유기간에 각 가구의 특성과 국가의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로
지스틱 회귀 모형을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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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더미변수로 추정된 각 국가 수준의 변수가 미치는 차이가 가
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사회주의 체제를 경험한 불가리아와 알바니아
에서 전자제품을 오래 보유하는 경향은 기술통계분석에서도 나타났으며, 
로지스틱 회귀 모형에서도 확연히 드러났다. 사회주의 체제의 경험 여부
는 대상 국가의 경제 수준 차이보다 전자제품의 보유기간에 더 강한 영
향을 미치고 있었다. 같은 경제 수준일 경우 사회주의 체제를 경험한 국
가에서 제품을 더 오래 보유할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체제를 경험한 국
가는 설사 경제 수준이 더 높다고 하여도 경제 수준이 낮은 사회주의 비
경험 국가보다 전자제품을 훨씬 더 오래 보유한다. 
경제 수준이 높은 축에 드는 사회주의 체제 경험 국가인 불가리아가 
경제 수준이 낮고 사회주의 체제 경험이 없는 나이지리아보다 훨씬 더 
전자제품을 오래 보유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주의 체제의 경험으로 물건
에 대한 가치 부여 과정 자체가 달라진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재
판매 의사액과 사회주의 국가 더미변수의 상호작용항 모델을 통해서 사
회주의 국가의 경우에는 내구연한을 넘어 오래 보유된 전자제품에 더 높
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각 가구에서 전자제품을 오래 보유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기존 제품의 노후화 결정 요인, 신제품 구매요인, 가치부여 요인으로 나
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지역, 나이, 재판매 의사액, 교육 수준 변수가 
모든 제품에서 유의하고 일관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일관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변수들 중 교육 변수는 기존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전자제
품의 소비 행태를 다룬 연구에서는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상당히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개발도상국에서 개인의 
소비 행태에 교육이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안정적인 소비 성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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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개발도상국의 전자제품의 보유기간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난 반면 소득이 미치는 영향은 보다 약하게 나타났다. 유의성
이 낮을 뿐 아니라 계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강도와 그 영향이 미치는 
방향도 달라졌다. 텔레비전 모형에서는 일반적인 문헌의 주장과 같이 소
득의 증가가 제품의 오랜 보유를 줄이는 경향을 보이는 결과가 도출되었
다. 하지만 컴퓨터 모형의 경우에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오래 보유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처럼 소득이 미치는 영향이 일관되지 않고 특히 컴퓨터의 경우 영향
력의 방향까지 달라지는 현상에 대하여 여기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중고시
장 활성화가 기인한다고 추측한다. 중고시장을 통하여 저소득층은 저품
질의 제품을 구매하여 짧게 사용하는 반면 고소득층은 신제품을 오래 사
용하는 소비 방식이 공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에서 휴대전화
나 컴퓨터와 같은 정보기기의 중고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
이 연구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시사점은 개발도상국이라는 특성이 
전자제품의 오랜 사용기간을 대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적극적
인 사용기간, 잠재적 사용기간, 저장 기간의 합이 개발도상국의 전자제
품 사용기간이라는 기존의 인식을 모든 개발도상국가에 적용할 수 있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조사한 국가는 모두 개발도상국가
로 분류되고 있지만 사회주의를 경험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의 전자
제품 보유기간의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 어쩌면 개발도상국이라
는 분류로 대표되는 낮은 경제 수준이 아닌 사회주의 체제 경험과 같은 
사회·문화적인 특성이 전자제품의 오랜 보유기간을 설명하는 더 좋은 
구분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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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Ongondo et al. 2011)에서 전자제품의 심화된 사용이 목격되
는 아르헨티나와 중국을 개발도상국으로만 취급하고 있지만 아르헨티나
와 중국도 사실은 사회주의 체제를 경험한 개발도상국이라는 점을 감안
하면 이러한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갖출 수 있다. 최근에는 개발도상국
에서도 전자 제품의 사용기간이 짧아진다는 주장이 있어 개발도상국이라
는 국가 차원의 낮은 경제 수준이 전자제품의 오랜 보유기간을 결정한다
는 기존은 주장은 다시 면 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Yamasue et al. 
2017).
사회주의 체제를 경험한 국가에서 물건의 가치를 높게 인식하고 소비
를 자제한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우선 그들이 물
건을 오랫동안 사용하는 행태나 일상적으로 수리·재사용하는 현상을 심
화하여 탐구한다면, 순환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보다 실천적인 방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양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수행된 이 연구에서는 접
근하지 못한 영역이지만 분명 선형 경제에 기반한 우리의 인식을 전환하
는 발견이 있으리라 기대한다. 
무엇보다도 이미 사회주의 체제를 포기하고 자유 경제를 도입한 후에
도 당시 형성된 소비 행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 이는 한 사회의 소비 문화라는 것이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 20세기 이후,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자본주의
에 기반한 산업화를 채택하여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게 되었다. 소비가 
개인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시대에서 나고 자란 우리에게 소비는 개인의 
일상에서 분리할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가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면 사회주의가 아직까지 그들의 소비문화에 영향
을 미치고 있는 것처럼 순환 경제(Circular Economy)로의 이행에도 기존
의 소비 문화가 커다란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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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한계 및 향후 과제
이 연구는 개발도상국의 오랜 전자제품 보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 순환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함의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몇 
가지 이유로 이를 위한 탐색적인 과정에 머물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 연
구의 한계를 밝히고 향후 연구를 위한 방향을 모색한다. 
먼저 한 국가가 아니라 여러 국가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서로 다른 시기에 수집된 설문조사 자료를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했다는 
점을 한계로 든다. 조사 시점이 달라짐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 변동의 영
향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소득·재판매 
의사액과 같이 화폐로 측정되는 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사용하여 왜
곡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나, 조사 시기의 차이가 미치는 다른 영향은 
충분히 통제되지 못한 채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또한 표본 수집의 실질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연구 대상 선정이 자유롭
지 않았다. 선진 경제이면서도 사회주의 경험을 한 국가의 자료를 확보
할 수 있다면 국가 수준의 가설인 사회주의 체제 경험과 경제 수준이 미
치는 영향을 더 분명히 판명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스웨덴과 같
은 사회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경제 수준이 낮은 사회주의 체제 경험 국가
처럼 전자제품을 오래 사용하는 행태가 나타난다면 사회주의 경험이 미
치는 영향을 보다 명확히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양적인 자료에 기반하여 수행된 연구로써 가지는 한계가 
있다. 각 특성이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설문조사 자료를 분
석하여 밝힐 수 있었지만, 그 메커니즘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웠다. 제
품이나 국가의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데에는 주로 이미 진행된 
연구 문헌을 참고하고자 하였으나, 개발도상국의 전자제품 사용 행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 67 -
그 결과 주로 선진국을 대상으로 수행된 문헌에서 찾을 수 있는 주장
들로 연구 가설을 설정하고 모형 결과를 해석하였다. 그러다보니 처음의 
개발도상국만의 특성을 밝혀 의미를 찾고자 한 의도가 희석된 면이 없지 
않다. 따라서 향후 과제에서는 현지 방문, 전문가 인터뷰와 같은 질적인 
접근을 추가하고자 한다. 양적인 데이터나 연구 문헌으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실제 개발도상국 가정의 전자제품 사용 실태나 여기에 영향을 미
치는 요소들의 메커니즘, 중고 시장 등 국가별 제품 시장의 특성 등을 
추가한다면 더욱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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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ngthening products’ lifetime is one of the key elements in achieving 
resource efficiency. Circular Economy, which has recently attracted 
international attention, emphasizes the repair, reuse and sharing as a way to 
increase overall service life of products. With this respect, this study focuses 
- 74 -
on the consumption behaviors in developing countries where repair and 
reuse have already been common ways of handling electric and electronic 
equipment. By analyzing their behavior we expect to find implications for 
the transition to Circular Economy. 
To clarify the determinants of long lifetime of home appliances – 
television, refrigerator and PC - in developing countries, we conducted 
empirical analysis using logistic regression model. The model is based on 
House Living Standard Survey data from World Bank, total of 13,619 
households from Bulgaria, Albania, Panama, and Nigeria and designed to 
estimate the effect by household level, product level and country level. The 
results show that the lifetime of home appliances is affected mostly by the 
socialist experience. The socialist experience have a stronger influence than 
national economic level. Among the variables at household level, region, 
age, resale value and education have significant and consistent effects on the 
lifetime of the equipments. 
The implication of this result is, unlike the conventional view, the 
characteristics of developing countries are limited in representing the long 
usage period of home appliances. Socio-cultural characteristics, such as 
socialist system experience rather than low economic levels represented by 
developing countries, could be a better indicator to explain the long lifetime. 
In addition, it should be noted that the consumption behavior that has been 
formed at the time of the socialist system is still observed after abandoning 
the socialist system. In today’s advanced capitalist society, consumption is a 
means of communication and determines an individual’s identity. If this fact 
is not taken into consideration, it can be a obstacle to the transition to the 
circular economy as socialism still influences their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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